
내적을 크기 크기 코사인 쎄타! 라고만 알고 계신분이 계시다면

이 문서를 꼭 봐주세요.

- 출처 :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11 수능 수리가형 홀수형 22번 문제 -

- 출처 :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11 수능 수리가형 홀수형 22번 문제 -

-----

이 문제는 '내적'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.

그와 동시에, 문제의 그림에서 '원의 지름'이 표시되면 어떤 '작업'을 해
야할 지에 대해 알려주는 문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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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원이 주어지고 '지름'이 표시되어 있다면 (지름 : 원의 중심을 
지나는 선분)아래와 그림과 같은 조작을 하여,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
보시기 바랍니다. (99수능 자연21번 참고)

   

가 됩니다.    

그래놓고 생각해 봅시다.

    

이 문제는 내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내적의 정의를 상기해봅시다.

 

= 입니다. (내적의 정의)

 

'크기크기코사인쎄타' 

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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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식에 괄호만 살짝 쳐보겠습니다.

 

   와 같습니다.

즉 A와 B의 내적이란, 

 ‘B직선에 대한 A의 정사영의 길이’ x ‘B선분’의 크기 로도 해석 할 수 

있습니다.

식에 '각도'에 관한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쓴 문장에 제가 
'각도'라는 말을 언급했었나요?? 그런적 없었습니다!

이 말은 임의의 벡터들의 내적 값을 비교할 때, 여러분은 그들 간의 사
이각( )을 몰라도 수직으로 찍힌 부분의 길이만 안다면 내적의 값을 
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

 

말이 좀..  어렵다고요?!!! 

 

자, 아래 그림을 보면 쉽게 의미가 와닿으실겁니다.

3



   

그림을 보시면 임의의 세 벡터 , , 에 대하여

과 가 이루는 각과, 와 가 이루는 각은 서로 다릅니
다.

각각의 각도를 과 라고 가정해봅시다. (정확한 각도는 뭔지 모름)

( 과 가 이루는 각 = / 와 가 이루는 각 = )

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. 

   

그런데, 식 순서만 살짝 바꿔주면 동일한 식으로 표현 할 수 있습니다.

결론적으로 내적 값은 동일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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